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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수학사회화 경험 수준에 따른 수학점수, 수학불안과

수학흥미도 간의 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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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학 진학의 심리적 부담을 느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사회화 경험, 수학점수와 수학불안 및 흥미

도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뒤 수학사회화 경험이 수학점수와 수학불안 및 흥미도에 미치는 설명력을 알아보며, 수

학사회화 경험 수준에 따라 수학점수와 수학불안 및 흥미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수

도권지역의 고등학생 479명을 대상으로 수학사회화 경험, 수학불안, 흥미도 검사와 수학 성적을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t-검증, Pearson 상관분석, 회귀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수

학사회화 경험과 수학점수, 수학불안과 흥미도는 의미 있는 관계가 있었으며 둘째, 수학사회화 경험은 수학점수, 수

학불안과 흥미도를 의미 있게 설명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수학사회화 경험 수준에 따라 수학점수 및 수

학불안과 흥미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Ⅰ. 서론

고등학교 시기는 상급학교 진학인 대학입시와 관련되어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나 교사들도 그들의 수학점수

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모나 교사들의 수학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는 학생들이

새로운 내용들을 학습하고 흥미와 관심, 호기심이 일어나도록 하며 수학학습에서 크고 작은 성공 경험들로 성취

감을 느끼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갖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또래들의 관

계가 중요한 이 시기의 학생들은 실패의 경험에서도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성인들과 함께 주변의

또래들 간의 관계에서도 활발히 일어나며 이때 발생하는 위축감이나 열등감 등의 정서적 경험은 다른 학습에도

영향을 주며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황선욱 외, 2017).

현재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수학을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수학문제에 접하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포기하려는 경향이 높은 편이다. 많은 학생들은 수학을 공부하면서도 수학을 왜 배워야 하고, 어디에 쓰

이는지 알지 못한 채, 대학을 가기 위해 기계적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성

취도는 PISA 결과 최상위권이지만, 시간과 노력의 투자에 대한 성과를 비교해 볼 때는 하위권으로 나타난다(최

승현, 박상욱, 황혜정, 2014). 2015 개정에 따른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수학의 심미성과 필요성, 유용성을 이해

하고, 수학의 즐거움을 느끼며,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기르기를 강조하고(교육부, 2015) 있지만 현재 수학

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단지 시험을 위해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의무감과 부담감은 정신적인 긴장과 좌절감 등의 어려움을 주고 있다. 실

제로 우리나라 2015년도 청소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공부(35.3%)’, ‘진로 및 직업(25.6%)’, ‘외모·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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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의 순으로 고민하고 있으며 13∼19세의 경우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는 7.9%의 청소년 중 39.3%의 원

인이 시험성적 및 진학 문제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azarus(1981)는 스트레스를 느끼는 불안이나 공포의 감

정은 사건 그 자체보다 개인의 심리적 상태와 그 사건에 대한 관점 및 인지적 평가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

로 보았는데 학업장면에서 스트레스란 성적, 수업, 시험, 진로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과 긴장, 근심,

공포, 우울, 초조감 등의 개개인이 느끼는 심리 상태라고 할 수 있다(황선욱, 유경훈, 2018, 재인용).

우리나라의 고등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는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에 지

대한 영향을 준다. 따라서 학교수업, 시험, 과제 등으로 인한 학업스트레스는 가장 크고 핵심적인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이다. 특히 과도해진 입시경쟁과 대입의 당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과목으로 인식되는 수학 교과는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수학 학업에 대한 의무감과 함께 부담과 불안 등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

Ⅱ. 이론적 배경

Richardson과 Woolfolk(1980)는 수학불안을 일상생활에서 수식을 활용하는 상황과 학습하는 장소에서 수의

조작과 문제 해결을 원활히 하지 못하게 하는 긴장과 불안한 감정이라고 정의하였고, Tobias와 Weissbrod(1980)

는 수학불안이란 수학적 문제를 풀도록 요구될 때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공포, 무기력, 마비, 정신적

혼란 같은 상황 자체를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였다(허혜자, 1996 재인용). Malmivuori(2004), Hannula(2006)

는 수학을 하고자 하는 동기요인을 수학학습의 정의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학습동기는 수학성취와 상관

있는 변인이라고 하였으며 윤락경, 전인호(2010)는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수학에 대한 혐오감이나 부정적 느낌

을 가지게 되며 학습에 대한 기피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Buckley와 동료들(2016)은 불안감의 정도가 낮을수

록 보다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하며 뛰어난 자기조절 능력을 보인다고 하였으며, 수학 학습에서의 지나친 불

안은 시험에 대한 긴장 또는 부정적인 자기평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

허혜자(1996)는 수학 태도, 신념, 정서에 대한 정의와 수학 학습에서 나타난 정의적 요인의 특성, 수학에 대한

정서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성을 밝혔으며, 수학불안 요인들을 분석하여 5개의 상위요인과 19개의 하위요인을 제

시하였다. 수학교과요인은 추상성, 교수방법, 언어 및 구조, 수학에 대한 선입견적 불안, 기초 기능 결여이며, 수

학성취요인은 성적, 자아개념, 시험으로 보았고, 수학인지요인은 일상생활에서의 수 불안, 부정적 생각, 인지양식,

부모의 태도, 이해, 선입관이며 수학에 대한 태도요인은 유용성, 남성우월영역, 수학학습동기이며 교사요인은 교

사의 권위와 자신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학불안을 겪고 있는 학생이나 수학에 관심을 잃은 학생들에게 불안 상태를 효과적으로 다루어 성공적으로

수학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학생스스로의 감정상태는 외부의 영향력만큼 의미있는 변인들이

며 정의적 특성들이 수학성취를 설명하는 부분이 큰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한채린, 박만구, 2015) 수학불안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희, 안성희(2016)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수학 자기효능감,

수학불안, 수학태도가 수학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수학적 자기효능감과 수학 진로선택에 수학

불안과 수학태도의 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수학불안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박해성, 조완영(2016)에 따르면 지나친 수학불안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기법이 수학불안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실험 전후 허혜자(1996)의 수

학불안 요인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감소효과를 제시하였으며 고등학생들의 수학불안을 낮추기 위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흥미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를 높이는데 인지적 요인과 정의적 요인이 함께 작용해야 좋은 효과

를 나타낼 수 있는데, 학생들이 수학과목을 관심이나 재미와 같은 동기유발 없이 시험점수 결과를 위해서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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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다보면 흥미나 즐거움 같은 정의적 요인이 감소하게 되고 이것은 수학을 더욱 포기하게 만드는 커다란 원

인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외적인 제약이나 보상보다도 공부하는 것 자체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 만족감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며 학생들이 교과에 대해 가지는 흥미는 학생들의 교과성취를 설명하는 가장 큰 변인 중 하나(윤

미성, 김성일, 2004)일 것이다. 황우형, 이유나(2009)의 연구에서는 중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흥미는 자아개념, 태

도, 학습습관과 높은 상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며 김부미, 김수진(2010)에 의하면 흥미가 높을수록 자신감이

높고 통제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숙, 이창묵(2015)의 TIMSS 결과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초

등학생과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흥미도 수준은 4학년에서 8학년까지 가는 동안 급격하게 하락하는 수준

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흥미도 하락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흥미도와 같은 정의적 요인은 인지적 요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특히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의 수학학습에 있어서 흥미도와 같은 정서적인 요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필

요하다. 또한 고등학생들이 수학학습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주변 성인이나 또래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

지는 수학적 사회화경험에 따른 수학불안 및 흥미도와 수학성취에 대한 연구는 연구된 것이 거의 없다. 기존의

연구들은 수학성취를 높이기 위한 변인들인 교수법이나 수학 프로그램개발(최상호, 하정미, 김동중, 2016; 황선욱

외 2017), 불안이나 흥미도와의 관계(유경훈, 2017; 황선욱, 유경훈, 2018), 부모와 교사의 성취압력(김보경, 정희

선, 2016)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유경훈(2018)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적사회화 경험이 수학성적과 수

학불안, 흥미와 상관이 있음을 연구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아동이나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

으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적 사회화 환경변인을 다루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수학적사

회화 경험의 설명력과 경험 수준에 따른 상하위 간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진학과 진로에 지대

한 영향을 미치는 수학적 성취와 관련하여 고등학생들의 수학불안과 흥미도 및 수학성취와 관련하여 수학학습

을 하는 사회화 과정에서 경험하는 요인들을 분석해보는 연구는 매우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된다.

고등학생 대상의 연구는 고등학교에서의 수학불안, 흥미도 등의 심리적인 요인이 학생들의 성취에 어떤 영향

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부모나 교사, 학급분위기를 통한 또래의 반응 등이 수학불안 및 흥미도와 수학성

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분석된 불안요인들을 낮추기 위하여 교사와 부모들은 가정이나 교실현장에

서 적절한 태도 및 학습지도 방안과 관련하여 현장에서의 시사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와 같은 필요성과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수학사회화 경험은 수학불안 및 흥미도와 수학성취 점수 간에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수학불안 및 흥미도와 수학성취를 가장 잘 설명하는 수학사회화 경험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수학사회화 경험 수준에 따라 수학불안 및 흥미도와 수학성취의 점수는 차이가 있는가?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4개의 고등학교에서 선정되었다. 선정된 고등학교의 12개 학급

학생들이 무작위로 표본추출 되었으며 담임교사에 의해 수학사회화 경험, 수학불안 및 흥미도 검사 설문이 실시

되었으며 검사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수집된 설문지 가운데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답변을 제외하고 1학

년(246), 2학년(127), 3학년(106)로 총 479명의 학생(남:128, 여:351)만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2. 측정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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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학사회화 경험척도

정경아(2002)는 아버지, 어머니, 교사, 친구로부터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경험되는 수학과 연관되어 있는 경험

을 측정하기 위한 수학적 사회화 경험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수학과 관련된 태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검사도

구이다. Bruno(1998)는 수학적 사회화경험의 주요성인을 부모와 교사로 하였으나 고등학생은 시기적으로 또래집

단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주장한 연구(Schunk & Pajares, 2002)를 감안하여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사회적 경험문항을 포함시켰다(정경아, 2002, 재인용).

하위요인으로는 모요인(예: 우리어머니는 수학을 싫어하신다), 부요인(예: 우리 아버지는 내가 수학을 잘 하도

록 많이 격려해주신다), 교사요인(예: 나의 담임선생님은 수학을 좋아하시는 편이다), 친구요인(예: 내 주변에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의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문항은 모요인 10문항, 부요인 10문항, 교사요인 10문항, 친구요인 9문항 등 총 39문항으로 되어있

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의 1점부터 ‘아주 그렇다’의 5점까지 평정하는 5점 평정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

을수록 수학학습에 대한 사회적 격려나 모델링 효과가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원검사의 신뢰도는 .72∼

.84 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86∼ .92로 나타났다.

2.2. 수학불안 검사

수학불안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Fennema-Sherman의 수학불안검사(Mathematics Anxiety Scale: MAS)를 번

안하여 국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허혜자(1996)의 ‘수학불안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중등용 검사지는 ‘수학교과요인(15)’, ‘수학성취요인(mathematical achievement)(12)’, ‘수학인지요인(mathematical

confidence)(14)’, ‘수학태도요인(attitudes toward mathematics)(8)’, ‘교사요인(teachers)(6)’의 5가지로 총 55문항

을 사용하였다. 척도 형식은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으로 이루어졌으며, 하위요인별로 총점을 구

하였고 전체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신뢰도는 .94∼.95로 나타났다.

2.3. 수학흥미도 검사

본 검사는 고등학생들이 수학에 대하여 흥미와 관심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보는 검사로 허혜자(1996)의 ‘수

학불안 검사 도구’에 포함되어 있는 흥미도 10문항(예; 나는 수학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을 사용하였다. 개발된

문항의 척도 형식은 ‘전혀 아니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5점으로 이루어졌으며, 하위요인별로 총점을 구하였고

전체점수가 높을수록 흥미와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검사의 신뢰도는 .81∼ .85으로 나타났다.

2.4. 수학성취 점수

본 연구에 사용한 수학성취는 설문 당시 학교에서 가장 최근 실시했던 수학능력 평가점수(이하 수학점수)를

사용하였으며, 학교별로 상이한 점수를 표준점수인 Z점수로 변환한 후 통계처리에 활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23.0이다. 1번 연구문제를 확인하기위하여 수학사회화 경험

및 관련 변인들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한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2번 연구문제에 대하여 조사할 내

용은 수학점수에 대한 수학불안 및 흥미도에 대한 설명력 이므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multiple 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위의 두 문제에 대한 통계분석은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뒤 수학사회화 경험 수

준을 평균을 중심으로 상하 집단으로 구분하여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3번 연구문제인 수학사회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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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수준에 따른 수학점수 및 불안과 흥미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수학사회화 경험과 수학점수와 수학불안 및 흥미도와의 관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사회화 경험과 수학점수와 수학불안 및 흥미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Ⅳ

-1> 에 따르면 수학점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사회화 경험은 상관이 있었으나(r= .146∼ .317, p < .05), 또래

나 교사와의 사회화 경험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도는 수학점수와 상관이 나타났으며(r= .320, p

< .001), 불안과는 정적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수학불안(r= .169, p < .001)과 흥미도(r= .307, p < .001)는 수학

사회화 경험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부 교사 친구 전체 수학점수 불안

부 .408*** 1

교사 .051 .144* 1

친구 -.025 -.013 .082 1

전체 .617*** .657*** .562*** .464*** 1

수학점수 .317*** .146* .084 .057 .262*** 1

불안 .031 .000 .129* .223*** .169** -.099 1

흥미도 .290*** .151* .150* .116 .307*** .320*** -.191**

<표 Ⅳ-1> 수학사회화 경험과 제 변인들 간의 상관

( n= 479 )

***  , ** , *  

<표 Ⅳ-2>에 의하면 수학사회화 경험이 상위수준인 학생들의 경우는 수학사회화 경험과 수학점수와 수학불

안 및 흥미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학사회화 경험은 아버지, 어머니, 교사, 또래와의 사회화 경험이 모

두 수학점수와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 .154∼ .381, p < .001), 수학사회화 경험은 수학불안과도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으며(r= .145, p < .001) 하위변인에서 친구와의 사회화 경험이 높아질수록 불안도 높아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흥미도와는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r= .394, p < .001). 한편 수학점수는 불안과는 부

적상관(r= -.170, p < .001)을 흥미도와는 정적 상관(r= .380, p < .001)을 보였다.

<표 Ⅳ-3>에 의하면 수학사회화 경험이 하위수준인 학생들의 경우는 수학사회화 경험은 어머니와의 사회화

경험이 수학점수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 .225, p < .001), 아버지, 교사, 또래와의 사회화 경험은 수

학점수와 상관이 없었다. 수학사회화 경험은 수학불안과 상관이 있었으며(r= .188, p < .001), 특히 친구와의 사

회화 경험이 높아질수록 불안도 높아졌고(r= .258, p < .001), 흥미도와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r= .234, p <

.001). 한편 수학점수는 불안과는 부적상관(r= -.170, p < .001)을 흥미도와는 정적 상관(r= .380, p < .001)을 보

였다. 수학점수는 일관되게 수학불안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으며(r= -.309, p < .001), 흥미도와는 정적인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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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났다(r= .331, p < .001).

　 모 부 교사 친구 전체 수학점수 불안

부 .589*** 1 　 　 　

교사 .263*** .284*** 1 　 　 　

친구 .304*** .366*** .217*** 1 　 　

전체 .764*** .793*** .601*** .677*** 1 　

수학점수 .381*** .263*** .154*** .195*** .351*** 1

불안 .044 .053 .091* .219*** .145** -.170***

흥미도 .377*** .280*** .237*** .226*** .394*** .380*** -.255***

<표 Ⅳ-2> 수학사회화 경험수준 상위집단의 제 변인들 간의 상관

( n= 213 )

***  , ** , *  

　 모 부 교사 친구 전체 수학점수 수학불안

부 .390*** 1

교사 .043 -.032 1

친구 .044 .199** -0.121 1

전체 .651*** .691*** .379*** .524*** 1

수학점수 .225*** .104 -0.023 0.043 .156* 1

불안 .032 .089 .032 .258*** .188** -.309***

흥미도 .242*** .135* .111 .042 .234** .331*** -.380***

<표 Ⅳ-3> 수학사회화 경험수준 하집단의 제 변인들 간의 상관

( n= 266 )

***  , ** , *  

2. 수학점수, 수학불안, 흥미도에 대한 수학사회화 경험의 회귀

수학사회화 경험 및 하위요인들이 수학점수, 수학불안, 흥미도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

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Ⅳ-4 >, <표 Ⅳ-5>, <표 Ⅳ-6 >에 각각 나타나있다.

먼저 <표 Ⅳ-4>에 의하면 수학점수에 의미있는 설명력을 나타내는 요인은 전체학생의 경우는 어머니와 아버

지와의 수학사회화 경험이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14.3%, 0.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사

회화 경험이 상위집단인 경우 모요인이 4.6%를 의미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집단인 경우도 모요

인의 설명율이 9.7%로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들의 수학적 성취에 있어서 어머니가 수학을 좋

아하거나 자녀의 수학공부에 관심을 갖거나 수학실력을 칭찬해주는 사회화 경험이 높은 학생은 수학점수가 높



고등학생의 수학사회화 경험 수준에 따른 수학점수, 수학불안과 수학흥미도 간의 관계 연구 27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와의 사회화 경험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어머니가 수학을 싫어하거나 관심

없어하고 학생에 대한 격려와 기대가 없는 경우 학생들의 수학점수를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한다는 것을 알 수

것을 알 수 있었다.

종속변인 구분 독립변인 β R2 수정된 R2 F

수학점수

상위 1 모 .225 .051 .046 11.247**

하위 1 모 .317 .101 .097 29.577***

Total
1

2

모

부

.381

.087

.145

.152

.143

.148

80.964***

42.667***

<표 Ⅳ-4> 수학점수에 대한 수학사회화 경험의 회귀분석

***  , ** , *  

수학사회화 경험 및 하위요인들이 수학불안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인 경향은 친구요인이 학생들의 수학불안을 4.6%로 의미있게 설명하고 있었다. 수학사회화 경험이 상위집

단인 경우는 친구요인이 6.2%를 의미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집단인 경우는 친구요인의 설명력이

4.6%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들의 수학불안은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거나 같이 경쟁할 친구가 있는 요인들

이 높을수록 수학불안이 높아지는 경향이었으며 주변의 친구가 수학에 관심이 없는 경우는 수학불안이 낮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학에 관한 흥미나 관심이 없고 숫자놀이나 수식 등을 다루는 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며 불안을 느끼

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 수학성적이 낮아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문

제에 직면했을 때 학습의지가 없고 회피하려고 하며 오랫동안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수

학성적이 낮아진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유사하다(황선욱, 유경훈, 2018).

종속변인 구분 독립변인 β R2 수정된 R2 F

수학불안

상위 1 친구 .258 .066 .062 15.019***

하위 1 친구 .223 .050 .046 13.819***

Total 1 친구 .219 .048 .046 24.051***

<표 Ⅳ-5> 수학불안에 대한 수학사회화 경험의 회귀분석

***  , ** , *  

수학사회화 경험 및 하위요인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도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

시한 결과 전체적인 경향은 모요인이 14%를 설명하며, 교사요인인 1.9%를 설명하며 친구요인이 0.7%를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사회화 경험이 상위집단인 경우는 모요인이 5.4%를 의미있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하위집단인 경우는 모요인의 설명율이 8.1%, 교사요인이 1.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들의 수학에 관한 흥미도를 설명하는 요인은 어머니가 수학을 좋아하거나 자녀의 수학공부에 관

심을 갖고 격려와 칭찬해주는 경험이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으며 교사의 격려와 학생의 수학점수에 대한 기대등

이 수학에 대한 흥미도를 의미있게 증가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반대로 어머니가 수학을 싫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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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없으며 교사가 학생에 대한 격려와 기대가 없을수록 학생의 수학학습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속변인 구분 독립변인 β R2 수정된 R2 F

흥미도

상위 1 모 .242 .059 .054 28.971***

하위
1

2

모

교사

.290

.135

.084

.102

.081

.096

24.266***

15.007***

Total

1

2

3

모

교사

친구

.377

.148

.103

.142

.162

.172

.140

.159

.166

78.964***

46.111***

32.804***

<표 Ⅳ-6> 흥미도에 대한 수학사회화 경험의 회귀분석

***  , ** , *  

3. 수학사회화 경험수준에 따른 수학점수와 수학불안 및 흥미도

고등학생들의 수학사회화 경험의 하위요인별 수준에 따른 수학점수와 수학불안 및 흥미도간의 차이를 살펴보

기위하여 t-test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학점수 수학불안 흥미도

M SD t M SD t M SD t

모
상위(251)

하위(228)

.26

-.29

.85

1.06
6.348***

2.58

2.64

.65.

63
.890

3.17

2.61

.84

.81
7.490***

부
상위(242)

하위(237)

.19

-.20

.96

1.00
4.334***

2.64

2.57

.68.

59
1.206

3.06

2.74

.82

.90
4.178***

교사
상위(231)

하위(248)

.08

-.08

.97

1.01
1.766***

2.66

2.57

.70.

58
1.500

3.02

2.80

.91

.82
2.749***

친구
상위(265)

하위(214)

-.19

.15

1.05

.92
3.722***

2.70

2.49

.66.

60
3.59***

3.06

2.71

.89

.83
4.430***

Total
상위(213)

하위(266)

.32

-.25

.86

1.02
6.480***

2.63

2.59

.68.

61
.725

2.67

3.19

.85

.81
6.693***

<표 Ⅳ-7> 수학사회화 경험 수준에 따른 수학점수와 수학불안 및 흥미도의 차이

***  , ** , *  

모요인의 경우는 수학점수(t=6.348, p>.001)와 흥미도(t=7.490, p < .001)는 상위집단의 점수가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의 경우는 상위집단이 하위집단보다 점수는 낮게 나타나 불안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

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치는 아니었다. 부요인의 경우는 수학점수(t=4.334, p < .001)와 흥미도(t=4.178,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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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요인의 경우 아버지와의 수학사회화 경험이 상위집단의 점수가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의

경우는 상위집단이 하집단보다 점수가 높은 경향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치는 아니었다.

교사요인의 경우는 수학점수(t=1.766, p < .001)와 흥미도(t=2.749, p < .001)는 상위집단의 점수가 의미있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수치는 아니었다. 친구요인의 경우는 수학점수

(t=1.766, p < .001)와 흥미도(t=2.749, p < .001)는 상위집단의 점수가 의미있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의

경우는 친구요인이 상위인 경우 평균점수가 의미있게 높은 결과(t=3.590, p < .001)가 나타났다. 이는 유경훈

(2018)의 연구에서 중학생들의 경우와 수학점수와 흥미도는 일치하였으나 친구의 경우 사회화경험의 수준에 따

라 수학불안이 차이가 나타난 결과는 상이하다.

전체적인 경향성은 상위집단이 수학점수(t=6.480, p < .001)와 흥미도(t=6.693, p < .001)에서 의미있게 높은 점

수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불안의 경우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V. 결론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사회화 경험이 수학불안 및 흥미도와 수학점수와 어떠한 상관이 있

으며 수학사회화 경험이 이러한 변인들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변인들이 수

학사회화 경험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수학사회화 경험은 수학점수와 흥미도와 밀접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생들의 경우

수학사회화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수학점수와 수학에 대한 흥미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학사회화

경험 수준이 높은 집단은 부모, 교사, 친구들과의 경험이 의미 있었으나 낮은 집단은 어머니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한 사회화 경험만이 의미있게 수학점수와 흥미도를 높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어머니의 수

학에 대한 행동이나 생각이 자녀의 수학적 능력이나 흥미도와 상관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에

서 부모의 압력이나 태도가 자녀의 학업성취와 상관이 높다는 연구(김보경, 정희선, 2016)와 영재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일반학생들보다 부모의 호감이나 동의나 관심이 더 높다는 연구결과(이대원, 고호경, 유미현, 2012)를 지

지한다고 할 수 있다. 유아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수학적사회화 경험을 함께하는 부모의 수학에 대한 관심 특히 어머니의 기대감과

지지가 학생의 수학적인 성취수준과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수학불안의 증가는 친구들과의 경험과 상관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수학사회화 경험의 상위집단의

불안은 교사와 친구와의 사회화 경험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었으며 수학사회화 경험이 낮은 집단에서는

친구들과의 경험 많을수록 불안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거나 뛰어난 실력을 갖

고 있어 경쟁하려는 대상이 있는 친구와의 사회화 경험은 수학불안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불안은

수학점수와 부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황선욱, 유경훈, 2017; 유경훈, 2018; Saigh &

Khouri,1983)에서와 일치하며 친구들과의 사회화 경험이 수학불안이 높아지면 수학성적이 낮아지는 결과와 관련

하여 또래와의 수학사회화 경험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교육현장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학점수를 가장 잘 설명하는 수학사회화 경험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의 경험요인임을 알 수 있었

다. 위의 상관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수학에 대한 경험과 태도가 학생에 대한 기대와 격려로 이어지

며 이는 학생의 수학점수를 높이는데 의미있는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학불안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친구들과의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 진학에 대한 경쟁자라는 인식이 생겨나 친구들이

수학을 잘하거나, 친구들이 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수학과목 또는 성적으로 자신과 경쟁을 하는 친구가 있

다는 것은 수학불안 증가시키는데 의미있는 설명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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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가정에서의 수학학습과정에서 부모나 성인이 또래와 함께 협동하여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

나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수학적 발전을 판단하게 하는 등의 동기유발을 적절히 유도한다면 이

러한 불안 심리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같은 학교나 한 교실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전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여 같이 지내는 동료를 경쟁자로

보며 불안심리를 느끼게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수학적 흥미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어머니와 교사와 친구변인 으로 나타났다. 사회화 경험의 상

위집단은 어머니의 태도가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위집단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지와 격려도 의미있

는 설명력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사의 태도가 학생들의 수학능력과 상관이 있음을 연구한 정경아

(2002)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교사가 지속적으로 수학에 대한 관심과 상담 등을 통해 학생이 자

신감을 갖도록 격려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학사회화 경험의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수학점수와 흥미도에 있어 의미있는 차이

가 나타났으며 이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선행연구인 유경훈(2018)의 연구결과에서 수학사회화 경험이

수학성취에 중요하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나 불안의 요인에 있어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고등학생들의 수학불안

은 친구들과의 사회화 경험 수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진학이라고 하는 경쟁

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느끼는 불안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또래와의 사회화 경험이 상위인 집단의 불안점

수가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지나친 경쟁구도는 학생들이 심리적인 불안을 느끼게 되며 이는 오히려

학업성취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데(윤락경, 전인호, 2012; Buckley et al, 2016), 학습경험에서 성인들이

또래들과의 학습상황을 어떻게 유도하는지에 따라 경험에서 과도하게 느끼는 불안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인해 고등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과도한 동료와의 경쟁의식이 불안으로 발전하여 학

업성취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수학사회화 경험은 고등학생들의 수학불안 및 흥미도요인과 수학점수와 교사와 부모와 동료는 학생들이 수학

과목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기 위한 흥미를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학습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학습방법을

구상하여 수학불안에 대한 감소효과를 고민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학생에 대한 긍정적 수학적 태도

와 지지를 포함하여 부모와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수학적으로 격려하고 학습정도를 파악하여 이들을 지지해주는

분위기 조성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스스로도 수학에 관심을 갖고 싫어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없도록 행동해야함

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쟁이 과도화되는 고등학교 시기는 불안요인을 고려한 개별적인 학습 환경과 교실분위기

조성과 함께 점수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교사의 태도와 시험성적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과 선입관이 생기지 않

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학학습 내용을 또래들과의 일상과 연결하여 협동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구성하

면서 흥미와 동기유발을 자극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교사의 지지와 교실분위기는

학생들이 수학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기유발 및 두려움을 감소하는 기본적인 요건이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교사의 긍정적이고 세심한 배려를 통한 수업방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사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수학

불안을 줄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화경험을 위해 교실에서의 교사와 또래들 간의 관계형성에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성취가 높아지도록 하는 데는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모나 교사의 태도와 지원이 매우

결정적일 수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수도권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사회화 경험과 수학점수와 수학에 대한 흥미도와 불

안 간의 관련성만을 분석하였으나 추후에는 전국적인 학생들의 경향성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또한 학년별 성별로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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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Mathematics Anxiety, Interest and Mathematical Gr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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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the mathematics anxiety and mathematical achievement 
of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math socialization, and to find out which mathematics anxiety causes have more 
influence on mathematical achievement and how much it is. For this purposes, the problem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ly, are there any relationship among mathematical grades, mathematics anxiety, interest and math socialization? 
secondly, are there any math socialization mathematics  predict to mathematical grades, mathematics anxiety, interest? 
lastly,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the mathematical grades, mathematics anxiety, interest according to math 
socialization level?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 of 479 students selected for a class of unit, in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 Korea. 

In this study, for students math socialization, Jung(2002)'s scale was used. Mathematical anxiety & interest, 
Huh(1996)'s Mathematics Anxiety Scale was us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24.0 SPSS program. 
The data were also tested by using the t-test,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math socialization, mathematics anxiety, interest and 
mathematical grades have significantly related each other, secondly,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demonstrated that 
sub factors of math socialization were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mathematical grades, mathematics anxiety and 
interest, lastly, mathematics grades, and mathematical anxiety and interest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depending on 
math soc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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